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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수신 즉시 활용해주십시오.

	W컨셉, 일본 도쿄 중심부서 첫 팝업 오픈…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 알린다”

	□ 패션 트렌드 중심지 도쿄 시부야구 위치한 ‘랜드 오모테산도’에서 열흘간 운영 예정
□ 아틀리에 가든 콘셉트, 리엘, 유센틱, 리이, 듀푸아 등 15개 디자이너 브랜드 참여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일본 도쿄 중심 상권에서 첫 팝업을 열고,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W컨셉 팝업 ‘더 컨셉 룸(The Concept Room)’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20~30대 여성 유동 인구가 많은 도쿄 시부야구 ‘랜드 오모테산도’에서 열린다.

팝업의 콘셉트는 작업실과 정원을 결합한 ‘아틀리에 가든’으로, 디자이너 브랜드 공방에서 한 땀 한 땀 완성한 듯한 의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 리엘, 로라로라, 유센틱, 리이, 듀푸아, 폴리수엠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감도 높은 디자인과 트렌디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한, 르세라핌 스타일리스트 김혜수 씨가 전문가로 등장해 K팝 아이돌 스타일링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팝업은 소비력 높은 도쿄 핵심 소비자층을 공략해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W컨셉은 오프라인 팝업에서의 브랜드, 상품 체험 경험이 향후 글로벌몰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연계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영 W컨셉 글로벌담당은 “이번 팝업을 시작으로 일본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K패션 플랫폼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고맙습니다. W컨셉 홍보팀입니다. (총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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